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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역 미세먼지 생성(발생) 특성 연구(Ⅱ)

Ⅰ  연구목적 및 필요성
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·외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미세먼지(PM-2.5)를 

포함한 입자상물질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실정임
 부산지역의 용도지역별 미세먼지 생성(발생) 특성을 파악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다각적인 

관점에서의 해석을 하고자 함
1)

Ⅱ  주요 연구내용
 연구기간 : 2019. 1. ~ 2019. 12.(1년)
 연구방법 : 연산(상업), 장림(공업), 부산신항(항만)의 초미세먼지(PM-2.5) 농도 및 화학적 구성성분자

료, 기상관측자료(AWS), 대기질모델링결과 등을 이용한 용도지역별, 기상요인별 PM-2.5 화학조성 시
계열 분석 및 고농도 사례 통계분석

Ⅲ  연구결과
 PM-2.5 분석결과, 주요 성분은 황산이온, 유기탄소, 질산이온이었으며 질산이온과 탄소성분은 봄, 겨

울철에 황산이온은 여름철에 농도가 높아 봄과 겨울철에는 NOx 및 유기물질의 관리가, 여름철에는 
SO2 관리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

 용도지역별 분석결과, 공업지역인 장림은 PM-2.5 및 지각성분을 제외한 금속성분 최고였으며 타지점 
대비 새벽시간대의 이온 및 탄소성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새벽시간대 NOx 및 VOC 관리가 필요할 
것으로 사료됨. 항만지역인 부산신항은 원소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중유연소 시 발생하는 V, 
Ni 농도가 타지점 대비 3배 이상 높아 선박연료 배출량에 대한 세부적 관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
사료됨

 고농도 발생사례 분석결과, 국외 유입 시 질산염과 유기입자 농도와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
자체영향이 큰 날은 황산염농도와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

 기상분석 결과, 연산동은 인근 이동오염원의 영향으로 남풍이 불 때 영향이 컸으며 장림동은 북서풍이 
주풍인 겨울철에는 질산염, 남풍이 주풍인 여름철에는 황산염이 증가하였고 부산신항은 서풍계열 바
람이 불 때 선박 및 부대시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. 연무발생 시 암모늄, 질산, 황산이온
의 농도 증가하였으며 무기성 입자 및 탄소성분으로 이루어진 1,2차 유기성 입자가 시정감소에 영향을 
주었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, 박무 발생 시에는 주로 수분입자와 소량의 황산염에 의해 시정감소 현상
이 유발되는 것으로 판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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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  정책연계방안
 세분화된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시 기초자료 제공

Ⅴ  활용계획
 부산지역 미세먼지 성분 모니터링 및 자료 축적
 용도지역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로 

활용


